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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, 임금인상 39.9% “너무해”
노조, 사측 제시안 13.8% 인상 수용불가 … 인수 첫해에 무리한 요구

현대석유화학(대표 정범식) 노사의 2003년 임금 및 단체협상이 8차까지 진행됐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

고 있다.

현대석유화학 노조 측은 9월3일 진행된 8차 임금․단체협상에서 기존 임금 대비 39.9%의 임금인상과 함께 

제시한 위로금과 격려금 지급요구를 굽히지 않은 가운데 사측은 기존 제시안보다 2.3%p 상향조정된 13.8% 인

상안을 제시했지만 절충에 실패했다.

사측 제시안 13.8%에는 5.8%의 임금인상과 8.0%의 임금보전을 포함하고 있다.

노조 측은 현대석유화학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주주사인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 근로자보다 평균 30.2% 

적은 상태이고 2002년 경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.

하지만 사측에서는 LG화학-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으로 인수된 첫해에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을 전부 받아들

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.

또 여천단지의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, 그리고 현대석유화학의 생산성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

이에 따라 노사양측사이 견해차가 너무 커 과연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

분한 상황이다.

물론 노사 양측이 협상의 여지를 완전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.

현대석유화학 노동조합 관계자는 차기 협상에서 노조의 의견을 취합해 요구 수준을 하향조정할 수도 있다

고 밝혔고, 또 사측에서도 협상 자체가 원만한 분위기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절충점이 나오는 데는 문제

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.

한편, 2003년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은 대체적으로 5-6% 선에서 결정되고 있으며, 호남석유화학

의 임금 인상폭이 5.8%로 결정된 상황이어서 현대석유화학 임금․단체협상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

결과가 주목되고 있다. <김선환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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